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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

담당 이은미 팀장 

논평 박근혜 대통령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해야 

총 쪽

1.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. 우 수석이 

진경준 검사장의 주선으로 넥슨에 1300억원대 처가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

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변호사 시절, 법조 비리로 구속된 정운호 전 네이

처리퍼블릭 대표를 수임계 없이 변론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나왔다.  

이러한 의혹에 대해 우 수석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고, 청

와대는 일방적인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있다.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

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있는 청와대의 안일한 사태 인식을 개탄하며, 

제대로 된 검찰 수사 보장을 위해 우 수석을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. 또

한 권력 핵심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특

검을 실시해야 한다.

2. 청와대는 넥슨과의 부동산 거래 의혹과 무관하게 진경준 검사장 부실 검

증만으로도 우 수석에게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. 우 수석은 2015년 진 검

사장 진급 심사 과정에서 넥슨 주식 소유를 문제 삼지 않았고, 지난 3월 

진 검사장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“자기 돈으로 주식 투자한 게 무슨 문

제냐”며 방치해 문제를 키웠다. 이것만으로 우 수석은 직무유기의 책임

을 면하기 어렵다. 그런데도 청와대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더니 쏟아지

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우 수석의 해명만 듣고 자체 조사는커녕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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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방적인 정치 공세나 국정 흔들기로 규정하며 우 수석을 감싸고 있다. 

고위직 관료의 막말과 연일 터져 나오는 검찰비리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

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청와대의 이러한 대응은 안일한 사태 인식이 

아닐 수 없다. 

3.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지명한 측근에게 부패혐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

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, 의혹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

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마땅하다. 우 수석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

수석 자리에 있는 한 검찰이 진상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고, 설령 제대

로 수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국민들은 신뢰하기 어렵다. 

그런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을 해임하고, 특검을 통해 

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. 끝.


